
사무라이 주택 

 

17 세기 후반 무라카미 성곽 마을에는 천 명이 넘는 사무라이가 살았습니다. 이후 

인구는 감소했지만, 에도 시대(1603-1867) 내내 사무라이 거주지로 지정된 지역이 

마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오늘날에도 무라카미에는 이러한 지역이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사무라이 주택은 일종의 사택이었습니다. 영주가 직원을 위해 

지은 주택으로, 대부분 이름뿐인 무사였습니다. 비교적 평화로웠던 에도 시대에는 

중급 사무라이가 기록 관리 및 지역 산업 감독과 같은 행정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았으며, 많은 사무라이들이 생계형 농업이나 어업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사무라이는 대부분 일반 마을 사람들에 비해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라카미에는 중급 사무라이를 위해 지어진 5 채의 가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8 세기 후반에 지어진 와카바야시 주택입니다. 

성터에서 조금 떨어진 에도 시대 무라카미의 사무라이 지역 외곽에 있으며, 보병 

부대를 지휘하던 가문이 살던 집입니다. 

 

초가집은 마가리야(“구부러진 집”) 양식으로, 거실과 응접실이 명확하게 구분된 

L 자형으로 지어졌습니다. 집의 입구는 거실 옆 흙바닥으로 된 공간(도마)을 통해 

들어가며, 이로리 난로가 중앙에 있습니다. 난로에는 항상 불을 피워 집안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로리 옆에는 주로 창고로 사용되었던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거실 너머에는 가족들의 침실과 집안의 

가장보다 지위가 낮은 손님을 맞이하는 방이 있습니다. 

 

집의 반대편은 주로 고위 관리와 같은 중요한 손님 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문객은 툇마루를 통해 들어오게 되며, 다다미가 깔린 한 쌍의 방으로 

연결됩니다.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던 안쪽 방에는 장식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골방(도코노마)과 빛이 들어오는 미닫이문(후스마)이 있고 인접한 정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접실은 사무라이 사회에서 위계와 격식을 중요시했음을 나타내며, 다른 4 

채의 가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모두 직사각형이며 와카바야시 

주택보다 작은데, 이는 다소 지위가 낮은 사무라이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3 채는 마이즈루 공원에 있습니다. 후지이 주택은 1850 년에 지어졌으며 성곽 

마을의 건설 공사를 감독하는 등 공식적인 임무를 맡은 중급 사무라이의 

가옥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더 작은 다카오카 주택과 이와마 가옥은 장식적인 

디테일이 거의 없는 소박한 사무라이의 가옥 형태를 잘 보여 줍니다. 공원 바로 

남쪽에는 나리타 주택이 있는데, 5 채의 가옥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적 특징이 있습니다. 



 

와카바야시 주택은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이며, 나머지 4 채는 무라카미시에서 

문화재로 등록한 건물입니다. 


